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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당원 수직상승, ‘15만 명 육박’

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(위원장 박완주)의 당원 수가 15만 명에 육박하는 것

으로 나타나,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높은 지지율을 실감케 하고 있다.

충남도당에 따르면, 9월30일을 기준으로 도내 총 당원 수는 146,121명으로 

집계됐다. 이는 박완주 충남도당위원장의 취임 1주년 당시 발표했던, 지난 7월

30일 기준 96,087명에서 2개월 만에 무려 50,034명(52.1%)이 늘어난 수치다.

특히, 내년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 선거인단으로 참여할 

수 있는 권리당원(매월 1회, 1천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당원)의 

수가 지난 7월30일 34,515명에서 9월30일 기준 85,993명으로 51,478명(149.1%)

이 늘었는데, 이는 거의 모든 신규당원이 권리당원으로 입당한 동시에 기존 일

반당원들 중 일부도 권리당원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.

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권리당원의 권리행사 시행기준

일을 2018년 4월1일로 의결한 바 있다. 이에 따라 충청남도의 권리당원 85,993

명 중에서, 2017년 4월~2018년 3월까지 기간 중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

이 최종적으로 권리당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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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완주 충남도당위원장은 “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, 무려 8만6천여 명에 이

르는 도민이 우리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의 권리당원으로 참여해 주신 것에 이

루 말할 수 없이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”고 소회를 밝혔다.

아울러, “8만6천여 권리당원은 충남도당이 도민의 뜻을 더욱 충실히 담아낼 

수 있는 기틀이 될 것”이라며 “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언제나 도민의 곁에서, 

도민과 함께하는 성실한 대변인이 되도록 더욱 더 정진하겠다”고 덧붙였다.


